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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유전자간 상호 관계 규명 

인접 유전자 보면 그 역할 알아 

사람 사이의 친소(親疎) 관계를 분석하면 마케팅에 

유용하다. 마찬가지로 식물 유전자 사이의 친소 관

계를 분석하는 유전자 네트워크 기술로 유전자의 숨

겨진 기능을 찾아낼 수 있다. 

 

연세대 생명공학과 이인석 교수, 미국 카네기연구소 

이승연 박사, 텍사스주립대 마콧(Marcotte) 박사로 

이뤄진 연구팀은 "다년생 풀인 애기장대 유전자 2만

개 간에 존재하는 100만개의 상관관계의 분석을 끝

냈다"며 "유전자 드라스원(Drs1)과 라스원(Lrs1)의 

기능을 네트워크 분석 기술로 알아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관련 내용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

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1일자 인터넷판에 

발표했다. 

 

유전자의 상호 관계를 알아내면 기능이 규명되지 않은 유전자를 다른 유전자의 기능으로 유추해 알아

내는 장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드라스원 유전자는 가뭄에 저항하는 기능을, 라스원 유전자는 뿌

리 생장을 조절하는 기능을 지녔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됐다. 

 

이인석 교수는 "유전자 네트워크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유전자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방법보다 유전자 

기능 분석에 있어서 10배 정도 효율이 좋아진다"며 "유전자 네트워크 기술은 벼·옥수수 같은 작물의 

형질 개량에 요긴하게 활용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 다년생 풀인 애기장대./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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